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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에서 최소경운이앙기 이용 이앙이 벼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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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벼 무논점파, 직파재배 등 다양한 벼 재배기술이 개발되었으나 농가의 이앙재배 선호로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

고자 최소경운 이앙농법을 개발하였다. 최소경운 이앙농법은 벼 재배시 경운 부위를 최소화하고 이앙전 작업단계를 축소한 

생력화 기술로 일반 이앙재배법에서 이앙 전에 이루어지는 경운-정지-균평작업을 생략하고 이앙과 동시에 1회 경운을 실시함

으로써 경운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. 이는 에너지절감과 탄소배출을 저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벼 이앙시 모가 꽂히는 

최소부분만 경운함으로써 토양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. 게다가 농가가 선호하는 이앙 재배법으로 농가보급 효과도 높을 

것으로 판단되어 본 이앙기계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벼를 재배하면서 생육 및 수량을 분석하였다.

 

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전주 국립식량과학원 내의 논토양에 실시하였으며, 벼 품종은 신동진벼를 사용하였다. 처리내용은 최소경운이앙

재배, 1회경운+이앙재배, 대조구(경운)의 3처리를 두었다. 최소경운구는 이앙 7일전에 담수를 실시하였고 최소경운이앙기로 

이앙, 1회경운+이앙재배구는 담수상태에서 로타리 경운 1회 후 일반 이앙기로 이앙, 대조구는 경운-정지-균평작업을 거쳐 일

반 이앙기를 이용하여 이앙을 실시하였다. 3처리 모두 재식거리는 30*15 cm로 하였으며 시비량은 T-N-P2O5-K2O = 90-45-57 

kg ha-1을 분시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. 물관리, 제초작업 등 기타 재배방법은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벼 초기생육은 최소경운이앙구에서 초장 34cm, m2당경수 254개로 대조구보다 양호하였다. 또한 벼 생육이 진전됨에 따라 벼 

초장은 대조구보다 최소경운이앙구에서 5 ~ 10cm 정도 더 길었으며 중기로 갈수록 최소경운이앙기구에서 초장은 길어졌고 

m2당경수는 대조구보다 약 47 ~ 79개 더 많았다. 벼 초기부터 후반까지 생육은 최소경운이앙구에서 초장, 경수, 건물중 모두 

양호하였다. 등숙기 생육은 최소경운이앙구에서 간장, 수장이 길었고, m2당수수는 대조구보다 더 많았으며, 건물중은 대조구

와 비슷하였다. 수량구성요소인 1주당립수는 대조구보다 최소경운이앙구에서 약 20개가 적었고, 등숙률은 대조구와 같았으

며 백미 천리중은 최소경운이앙구에서 대조구보다 약간 더 무거웠다. 쌀수량은 대조구에서 512kg/10a로 가장 많았고, 1회경

운+이앙재배, 최소경운이앙재배 순이었다. 벼 재배시 최소경운이앙재배를 이용할 때 생육에는 대조구보다 양호하였으나 주

당립수 확보가 낮아 수량은 대조구보다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.

[Acknowledgement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 (과제번호: PJ014171012019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

*Corresponding author: Tel. +82-63-238-5311, E-mail. chohs@korea.kr 




